
바라나시에 큰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
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어느날 죽을 날
이 가까워 왔다. 그에게는 루타와 아루타라
는 두 형제가 있었다. 두 형제를 남겨두고
죽어가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희 형제는 서로 위하고 생각하면서 마
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부디 따로 살지 말
라,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 남들이 업신여기
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으로 화목하여 살림
에 힘쓰면 재산이 날로 늘어갈 것이다”
형 루타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동생

내외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1
년여가 지나자 동생의 마음은 달라졌다. 아
내는 형님네와 사는 것이 그다지 큰 이익
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렇게 남편 아루타를 설득했다. 
“형님네와 같이 사니 손님이나 친척이
와도 마음대로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결
정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각각 갈라서 산다면 훨
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형 루타는 완고히 반대를 했지만 결국 살

림을 따로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아루타는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여
가난뱅이가 되었다. 
결국 기댈 곳이 없자 다시 형을 찾아갔

다. 형은 동생을 불쌍히 여겨 십만 냥을 주
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장사를 하
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것이 쉽지 않
았고 손에 쥐고 있던 10만 냥이 하루아침
에 다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다시 형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는 아버지의 유훈을 어기고 집을 나
가더니 또 이렇게 돈을 빌리러 왔느냐?”
“이번 한번만 봐준다면 다시는 손을 벌
리지 않겠습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긴 형은 마지막이라며

60만 냥을 빌려 주었다. 동생 부부는 형의
충고를 거울 삼아 열심히 살았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 하
지만 형의 사정은 달랐다. 큰 사기를 당했
고 하는 장사마다 망해버렸다. 형은 결국

동생을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내 거절당했다. 
“형님은 가난을 모를 줄 알았는데 어째
서 내게 와 돈을 구합니까? 저에게는 빌려
줄 돈이 없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 너무 괘씸했

다. 믿었던 동생이 이렇게 나오자 세상만사

가 모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정진해 프라데
카 부처님이 되었다. 그렇게 부처님이 된
루타는 성에 들어가 걸식하며 살아가게 되
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네에 기근이 들었고
모두가 아사 직전에 다달았다. 
프라데카 부처님 역시 더 이상 걸식을 하

기 힘들어졌다. 여기저기 떠돌았지만 바루
에는 누구하나 음식을 담아주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프라데카 부처는 동
생 아루타와 마주치게 된다. 그의 가슴에는
죽 한 그릇이 안겨져 있었다. 아루타는 형
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다. 그리고는 아루타
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죽을 발우에 붓는
것이 아닌가? 프라데카 부처님은 물었다. 
“이 기근에 어찌 나에게 귀한 것을 보시
하는 것이요?”
“저에게는 형님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느날 참회를 하
고 보니 형님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
니다. 형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
시를 하는 것입니다”
프라데카 부처는 그 고마움에 이렇게 발

원했다. “일체 중생들은 여러 가지로 재물
을 구합니다. 세상마다 재물이 모자람이 없
이 무엇이나 가지고 싶으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번뇌가 다하고 신통변화를 얻게
해주겠소”
그러고는 한달 여 시간이 지나갔다. 동생

아루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토끼를
보게 됐다. 가지고 있던 낫을 토끼에게 던
지자 토끼가 등에 올라타고 만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
께 토끼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쉽게 떨어지
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토끼가 아루타의 목에서 저절로 떨
어져 나갔다. 토끼는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이 소문은 차츰 퍼져, 왕까지 알게 되었

다. 왕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로 했다. 그
런데 그것은 그냥 죽은 토끼가 아닌가?
“너는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진실로 금이라고 봅니다”
아루타는 목에 달린 것의 일부를 떼어 왕

에게 바치니 찬란한 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인으로 이것을 얻었는가?”
“이것은 분명히 프라데카 부처에게 죽을
보시한 까닭으로 생긴 기적일 것입니다”
“너는 훌륭한 공덕을 쌓아 그런 뛰어난
분을 만난 것이다. 너에게 벼슬을 주어 대
신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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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타 등에 업힌 토끼는 황금으로…‘현우경’이야기(47)

루타와 아루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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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강병호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100부 180,000원
•규격 : 30㎝×63㎝★국판3절
•매수 : 13장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원

•100부 180,000원
•규격 : 26㎝×19㎝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100부@600
•규격 : 8.9㎝×9.5㎝
•매수 : 16장

•100부@800원
•규격 : 9.5㎝×13.4㎝ •매수 : 18장

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
보리심(한지)
200부이상@

선(수첩)  200부이상@

•200부이상@1,000원
•규격 : 25.8㎝×26.5㎝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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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하루(탁상)
2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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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향기(미니)  
200부이상

반야동자(12절)
3,000부이상@ 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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